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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실의 계절10월!���

현지는�지난�수퍼태풍으로�찌는듯한�더위를�몰고�갔는지�아침저녁으로�불어오는�바람이�시원한�고국의�가을을�

생각나게�합니다.���그동안의�변화가운데�기도와�사랑으로�함께하여�주신�후원교회와�성도님들께�감사를�드리며�

동역했던�현지의�소식을�드립니다.�

�

현지소식:��홍콩은�중국으로�정치권을�이양하며�일국이체재�속에�20 년이�넘어서며�점점�중국�내지의�정치와�

문화권속에��들어가고�있는�상황입니다.�지난�달에는�정치권�이양�20 주년을�기념하며�“홍콩공산당”이�

창건되었습니다.�이�홍콩�공산당은�‘시진핑�사상을�받들어�무산계급�혁명을�추진하며,�자본가의�사유재산을�

몰수�분배�한다’고�밝히며,�홍콩�정부가�하루빨리�일국양제를�포기하고�중국과�통합할�것을�촉구하고�있습니다.��

�

이러한�변화는�피할수�없는�현실이지만�홍콩인들에게�많은�불안감을�가져다�줍니다.��그래서�이러한�마음들은�

외국으로�떠나는�현지인들의�발걸음을�재촉하고�있습니다.��이번�통계청에�따르면�이민을�신청하고�다른나라로�

떠나려는�수가�30�만명이�넘었다고�합니다.��이러한�현상의�이면에는�정작�현지의�삶들은�빡빡한데�중국내지의�

돈있는�사람들이�홍콩으로�들어오면서�집을�사들이고�부동산을�부추키며�높은�소비생활을�담은�생활비로�

현지인들의�생활을�어렵게�만들고�있고,�정치�문화에�하나의�나라�두체제속의�홍콩에�중국이�직,�간접적으로�

빠른�개입에�불안을�가져오기�때문입니다.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그런�가운데서도�하나님께서�인도하심속에�세워나가는��새�개척교회�“혼아얀딘교회”는�목양을�

통해��매일성경읽기를�하며�하루를�시작하는�훈련을��받습니다.���

주중에도�3개(주사랑,�비젼,�청년)�의�목장이�운영되고�있습니다.���

�

1. “주사랑�목장”은�직장인으로�구성된�형제자매들의�목장입니다.��매주�금요일�저녁�직장을�마치고�

목장가장인�‘량려메이자매’의�집에서�식사를�하며�모임을�갖고,��

2. “비젼�목장”은�매주�수요일�저녁�한국어를�구사하는�현지인들이�모여�한국으로�찬양도하고�성경공부를�하는�

목장입니다.�이를�섬기는�자매는�현지대학에�강의를�하는�‘꾸온자매’입니다.��

3. “청년�목장”은�하선교사가�강의하는�현지대학의�기독동아리에서�복음을�듣고�교회에�출석하는�대학생들로�

구성된�목장입니다.�이는�은총이가�리더로�섬기며�버팀목이�되고�있습니다.���이를�기반으로��3개의�목장이�

교회�개척의�주춧돌�역활을�감당하며�11월�추수감사주일에는�이웃의�전도�대상자들을�기도하며�접촉을�

하여�교회로�초청하는�‘새생명�집회’를�준비하고�있습니다.�이를�위해�기도회와�김치전도반을�개설하여�

복음의�통로로�사용하고�있습니다.�

            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(홍콩�공산당�창건�모습)���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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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�가운데�지난�총회선교�본부에서�지급되었던�현지인�지도자�양성을�위한�장학금이�전달되었습니다.��

이�장학금을�받은�위국준형제는�청소년시절�부모님를�여의고��복음을�받아들이면서�천국을�소망하고�살아가는�

사람들의�진정한�구세주가�하나님되심을�믿으며�복음전도자로�헌신하였습니다.�그리고��하선교사의�소개로�

대만의�개혁종�장로교�신학교에�입학을�하였습니다.��현지교회의�기도와�격려가운데�학업을�하면서�힘을�모아�

교회에서�학비를�도와�왔는데�본국의�총회�선교본부에서�현지인�지도자�양성을�위한�장학금을�주어�얼마나�큰�

힘이�되었는지요!!�

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 �

 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（새생명�집회를�위한�모임과�현지인�지도자�장학금�전달모습）�

�

중국�내지�소식:��중국내지의�가정교회를�섬기는�자매의�소식입니다.��27 일�R 시에선�교회를�철거하겠다고�

공안들이�예배�도중�기중기를�가지고�교회로�들어왔습니다.�이를�제지하기�위해�성도들이�찬양을�하며�막아서는�

바람에��철거가�중단되어서�안심을�하였는데,�사흘�뒤�교인들이�없는�한밤�중에�다시�교회로�쳐들어와��교회의�

기물을�파손하고�십자가를�떼어�갔다고�합니다.���십자가�철거는�당국에�등록되지�않은�가정교회(지하교회)뿐�

아니라�공인을�받은�‘삼자교회’에서도�진행�중이다고�합니다.��중국�정부는�자치·자양·자전을�추구한다는�의미로�

‘기독교�삼자�애국�운동�위원회’�(삼자교회)는�당과�정부의�지침을�따르는데도�십자가�철거는�예외가�

아니었습니다.��이는�지난�2 월�중국�전역에서�발효된�‘종교사무조례’에�따른�‘종교�국유화’�관련�전국�종교단체�

연석회의�결정에�따라�“교회에�국기를�내걸고�시진핑�주석�초상과�사회주의�핵심�가치관에�대한�선전물도�

국기와�함께�걸라고�했습니다.�감시카메라�설치도�모자라�매주�사람이�찾아와�순찰을�돌고,�이런�시설을�갖추지�

않은�교회는�폐쇄시켜버린다”고�말했다고�합니다.�내지�선교가�점점�조여드는�가운데�지혜롭게�대처하는�

지혜를�얻기�원합니다.�

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십자가를 제거하는 모습과  교회앞에도 중국 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모습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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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�대학의�교수사역을�복음의�통로로�하며�대학내에�만들어진�기독동아리(S.P.M)는�새학기를�맞아�신입생�

들을�맞았습니다.��약�30여명이�넘는�학생들이�모였습니다.��중국�각지에서�유학온�학생과�현지학생들이�

함께한�모임인데�이들은�아직�복음이�무엇인지�잘�모릅니다.�항상�해마다�신입생을�맞이할�때면�각자�처한�

환경과�상황이�다른데서�생활해온�학생들이�모였기�때문에�어떻게�마음�문을�열게하며�복음을�전할까?�

지혜를�구합니다.��그래서�신입생�환송회로�야회�바베큐를�갔습니다.���먹으면서�가까워진다고�서로를�낮설어�

했던�서먹한�분위기가�부드러워지며�가가워�진듯�합니다.��또�다시�시작하는�새학기�이�기독동아리를�통해�

주님께�돌아오는�새생명들이�많아지길�소원합니다.���감사하게도�이번학기에는�교수님�한분�더�협력을�하게�

되었습니다.�그래서�기독�동아리�지도교수는�3명이�되었습니다.��이�동아리를�섬기는�3명의�교수들은�매주�

월요일�한주간을�시작하며�수업시작�한시간전�‘아침기도회’�시간을�갖습니다.�다른�교수들�보다�한시간전에�

나와서�기도하며�복음의�현장에서�인도하실�주님의�손길에�인도함�받기를�기도합니다.����이번학기에도��

복음의�통로로�사용하시는�대학교수사역에��사명을�잘�감당할수�있도록�소명과�지혜를�부어주길�원합니다.�

 

 (대학내 기독동아리 이모저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가족소식 :  지난 9 월에는�선교지에�나오며�뒤로해야�되었던�짐들을�다시�꺼내는�시간이었습니다.���

마지막주�주일�예배을�마치고�하나님의�부르심을�받고�천국으로�가신�아버님의�소식을�받게�되었습니다.���

그동안�병약하고�연로하셔서�늘�마음의�준비는�하고�있었지만��막상�아버님과의�이별�소식은�그동안의�

자식으로써�불효했던�많은�것들이�주마등처럼�지나갔습니다.��

�

총회�선교본부에서의�민첩한�섬김으로�후원교회인�광안중앙�교회(김상수목사)에서�장례의�입관과�

발인예배를�인도하여�주었고�많은�성도님들과�동역자들의�위로는�아직�주님을�모르는�일가친족들이�

함께하는�아버님을�천국으로�보내는�자리에서�큰�힘이�되었습니다.���

저희들은�장례식을�마치고�바로�현지로�돌아와야하는�상황이어서�일일이�찿아뵙고�감사의�마음을�전하지�

못하는�마음이�더욱�아쉬웠습니다.� 
다시�이�지면을�통해�위로와�큰�격려가�되었던�성도님들과�떨어져�있지만�늘�사랑과�기도로�함께하여�주신�

여러�성도님들과�동역자님들께�감사를�드립니다.���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대학교수사역 기독동아리(S.P.M) 

대학�내에�교수�사역은�젊은�청년들에게�복음을�전하는�황금�어장�

입니다.��벌써�이러한�현장을�허락하신지지�10 년을�넘어�서지만�

더욱더�지혜를�구합니다.��역사적으로나�지역적으로�전환기의�

과정속에�이들을�사용하시는�주님의�놀라운�손길을�기대하며���

또�새학기,�새출발을�통해�더욱�힘을�얻고�나아가길�원합니다.�



 

 

 

�
 
올해도�벌써�10 월이�자나가며�가을을�보내고�있는�선상입니다.���

굽이굽이�넘어오는�현지의�여러가지�전환속에�주님의�인도하심을�바라보며�변함없이�저희가정과�중국선교를�

위하여�기도와�물질로�동역�하는�여러분이�있기에�지금까지�온것을�감사드립니다.��

아직도�남은�사역을�위해�달려야�하는�시간들에�주어진�사역�잘�감당할수�있도록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라며�다음에�

또�소식드립겠습니다.�

�

늘�주님의�은혜와�은총이�목사님과�선교의�동역자님들의�섬기시는�온누리에�축복으로�넘쳐나길�빌며……��

하요한.손숙선교사�그리고�은혜와�은총드립니다.^^저ㅣㅏㅣ;ㅅ;一方面连续资讯分散成较

小的段落�

 

******함께�드릴�기도제목******�

1.�조직된�홍콩�개혁종�장로회�독노회가�든든하게�서�갈�수�있도록�기도해�주십시요,�

2.�이양한�현지인�교회가�현지인�목회자를�통해�든든히�서�갈�수�있도록�기도해�주십시요.�

3.�새로�시작한�현지인�개척교회가�반석위에�서�갈수�있도록�기도하여�주십시요.�

4.�새학기가�시작된�교수사역으로�섬기고�있는�대학내�기독동아리를�통하여�홍콩의�8 개대학과�이를�통로로�

한�내지�대학과의�교류도�복음의�통로로�이어지도록�기도하여�주십시요.�

5.�핍박을�받고�있는�중국�내지�가정교회와�지도자들을�위에�은혜와�위로가�함께�하길�기도하여�주십시요.�

6.�주어진�사역에�최선을�다할수�있는�영,육간의�강건함을�유지하도록�기도하여�주십시요.�

7.�두�자녀(은혜와�은총)들의�사회생활과�복된가정을�이루도록�좋은�‘짝’을�만날수�있도록�기도하여�주십시요.�

 

1

当读者打开折页册时，这将是他们最先看到的文字，此处是简短扼要地摘要您所提供之产品或服务的好位置。 尽

量以令人信服及引人入胜的方式来叙述这段文字，读者才会想阅读折页册的其他内容。请务必让简介的范围保持

2

精简，如此您才能在折页册的有限篇幅中充分涵盖您所提出的概念。有几种方式可以组织折页册的内容。您可以

3

选择在每一栏放置不同的要点或主题，如品质及数值。

4

请记住这些要点必须要与折页册首页的介绍文字相


